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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ü 중국 자연자원부가 발표한 ‘2025 해양경제 발전지수’에 따르면 2024

년 해양생산총액이 사상 처음 10조 위안을 돌파하며 5.9% 성장함. 대외

무역 지수도 3.7% 상승하는 등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

ü 중국 재정부가 2025년 민생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 안정감 

제고에 나섬. 교육 및 사회보장 지출 예산을 각각 6% 이상 증액하고 

고용 안정, 기초 연금 및 의료 보장 수준 향상을 통해 견고한 사회 안

전망 구축을 목표로 설정

ü 베이징시가 패션 소비 확대를 위한 특별 행동 방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섬. 패션 공간 육성, 글로벌 브랜드 유치, 기술 융

합을 통한 혁신적 소비 환경 조성을 통해 도시의 패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

ü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이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권익 보호까지 전 생

애주기를 지원하는 64개 서비스 목록을 공개함. '일괄 처리' 등 절차 간소

화를 통해 기업의 행정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환경 최적화를 추진

ü 국제 크루즈선 ‘아이다·메디터레이니언’호가 톈진항에 복귀함에 따라, 

톈진 국제 크루즈항이 반년 만에 2척의 크루즈를 운영하는 '더블 모항' 

체제로 복귀하며 여름 성수기 관광객 맞이를 본격적으로 시작

ü 중국 항저우에서 '교차, 융합, 상생, 공영'을 주제로 '2025 글로벌 인공

지능 기술 대회'가 개최됨.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고급 칩, 구체화된 

지능 등 AI 기술의 최신 동향과 산업 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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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2025 상하이 탄소중립 박람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 선박 연료인 

'녹색 메탄올'로 전환하는 기술이 공개됨. 상하이시는 10만 톤급 생산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해운 분야의 저탄소 전환 및 자원 순환 경제를 

선도할 계획

ü 중국 충칭시가 저고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첫 응용 시나리오 목록을 

발표함. 드론을 활용한 도시 관리, 응급 구조, 화물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산지 지형에 특화된 초대형 도시의 현대적 관리 능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

ü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민정부가 스마트 노인 돌봄 로봇의 상용화를 위

해 2027년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함. 가정, 지역사회, 요양기관 등 실제 

현장에서 로봇을 실증 운영하며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과 

표준화를 진행

ü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중앙 국유기업을 위한 3단계 

발전 계획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 계획 수립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

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핵심 지표를 경영 실적과 연동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

❍ 일본

ü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방일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1인당 1,000엔인 국제관광여객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부상함. 다만 인바운드 소비 위축 우려로 신중론도 제기

ü JR동일본이 이바라키현 내 33개 거점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발표함. 자사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한 '오프사이트형' 전력

구매계약을 통해 연간 약 6,2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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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일본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거점강화세제'를 연

장하고 혜택을 확대할 방침임. 도쿄 23구에서 본사 기능을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범위를 넓혀 지방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지원

ü 일본 정부가 딥테크(첨단기술) 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3년간 최대 

270억 엔을 투입한다고 발표함.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구상'의 일환

으로 국제 공동 연구 지원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집중할 계획임

ü 후쿠시마현 나미에정이 원전 사고 후 제염을 마친 논에서 '아이가모 로

봇'을 이용한 제초 실험을 실시함. 제초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재해 지역의 농업 재건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농업 기

술의 가능성을 확인

ü 일본 가와사키시가 과거 재일 한국인과의 공생 경험을 바탕으로 증가

하는 외국인 인재와의 사회 통합을 모색함. 단순 노동력 활용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진정한 다문화 공생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

ü 후쿠오카현 조사 결과, 미국에 수출하는 현내 기업의 35%가 트럼프 행

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함. 현은 관세 대책 특별 

융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섬

ü 일본 나가노현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

규 특별 융자 제도를 도입함.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실적 악화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ü 일본 최대 석유·가스 기업 INPEX가 니가타현에서 천연가스를 원료로 

수소와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설비의 시험 운전을 시작함. 생산 과정의 

이산화탄소는 포집·저장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차세대 연료 시장에 대비

ü 후쿠시마현이 정부에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함. 안정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 간 연계선 정비와 대

규모 축전 시스템 도입 등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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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따른 경기 악화에 대비해 대

규모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함.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은 저소득층 

현금 지원, 중소기업 융자 확대 등을 통해 내수 소비 진작에 집중

ü 아세안-걸프협력회의(GCC)-중국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

어 세 경제권의 경제 통합 심화 가능성을 부각시킴. 이는 글로벌 경제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며 역내 안보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전망

❍ 베트남

ü 베트남 국회가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부당 자녀 

수를 둘로 제한하던 '두 자녀 정책'을 공식 폐지함. 이와 함께 공립학

교 수업료 무상화 등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함께 

추진

ü 베트남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

응하기 위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계약을 체결함. 

이는 양국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려는 베트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풀

이됨

❍ 싱가포르

ü 싱가포르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라오스, 부탄, 캄보디아 출

신 근로자 채용을 신규 허가함. 인력 공급국을 다변화하고 외국인 근로

자 고용 연령 상한을 63세로 상향하는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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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ü 필리핀이 인도의 선진 디지털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자국 핀테크 산업 

육성에 나섬. 양국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위한 

공동 실무단을 운영하며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함

❍ 인도네시아

ü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수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약 15억 달러 규

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함.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현금 지원, 공공요

금 할인 등을 통해 서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5%대 경제성장률 유지를 

목표로 설정

❍ 말레이시아

ü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

과의 경제 유대를 강화하며 역내 영향력을 확대함. 현지 여론조사에서

도 중국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아세안의 전통적 균형 외교에 변화가 

예상

ü 말레이시아 정부가 주요 쌀 생산 지역의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 

22억 원의 특별 예산을 긴급 투입함.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관개 시설

을 현대화하고, 불법 가축 밀수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해 노력

ü 말레이시아 사라왁주가 농가 소득 증대 및 식량 수입 의존도 감축을 위한 

신규 농업 전략을 추진함. 팜유 농장을 가축 사육과 결합하고, 생산 폐기

물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등 자원 순환 경제 모델 구축을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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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m 2024년 중국 해양경제 규모 첫 10조 위안 돌파, 신흥 산업 성장 과시

- 중국 자연자원부가 발표한 ‘2025 중국 해양경제 발전지수’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해양경제발전지수는 125.2로 전년 대비 

2.3% 상승했으며, 처음으로 해양생산총액이 10조 위안을 돌파

하며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이는 복잡한 외부 환경 속

에서도 중국 해양경제가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

- 해양경제의 구조적 최적화와 고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관련 지수는 131.0에 달함. 특히 해양 신흥 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7.2% 증가하며 전체 해양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점이 주목됨. 해양 제조업 부가

가치는 3.2조 위안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대외 경제 및 무역 지수는 121.3으로 전년 대비 3.7% 성장했으며, 

해상 운송 수출입 총액, 국제 항로 컨테이너 처리량, 선박 수출액 

등 다수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특히 선박 수출액은 3,086.5억 

위안으로 58.7% 급증했으며, 민생 보장 및 개선 지수 또한 125.7로 

상승하며 해양 환경 보호와 연안 관광 분야의 발전을 증명

m 중국 재정부, 2025년 민생 분야 투자 대폭 확대 발표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재정부는 2025년 민생 분야 

투자를 한층 더 강화하여 대중의 행복감과 안정감을 높일 것이

라고 발표함. 전국 교육 지출과 사회보장 및 고용 지출 예산은 

각각 6.1%, 5.9% 증가하여 약 4.5조 위안에 이를 예정이며, 보

건 건강 등 다른 민생 분야 지출도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며 민

https://www.chinanews.com.cn/cj/2025/06-08/10428769.shtml
https://www.chinanews.com/cj/2025/06-10/1042954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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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생 안정망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

- 고용 우선 정책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667.4억 위안의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실업 및 산재 보험료율 인하 연장, 실업보험 

안정 반환 등 정책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킬 방침임. 또한, 일회성 고용 확대 보조 정책 범위를 

사회 조직까지 넓혀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의 고용을 적극적으

로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고용 지원도 강화할 예정

- 기초 연금 및 의료 보장 수준도 향상될 전망으로, 전국 기초 

연금 월 최저 기준을 20위안 인상하고 퇴직자 기본 연금도 적

절히 인상하여 3억 명 이상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됨. 또한 1

인당 공중 보건 서비스 및 의료 보험 재정 보조 기준을 각각 9

9위안과 7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료 서비스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대중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

m 베이징, 패션 산업 육성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종합 행동 계획 발표

- 중국 베이징시가 수도의 매력을 표현하고 패션 소비 공급을 풍부

하게 하기 위해‘베이징시 패션 소비 확대 특별 행동 방안’을 발

표함. 이번 방안은 패션 공간 육성, 브랜드 혁신, 산업 역량 강화

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다각적인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고 

도시의 패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패션 공간 육성 행동은 국제화와 현지화가 결합된 패션 소비 

공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둠. 이를 통해 패션 상권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베이징의 전통적 특색과 현대적 활력

이 융합된 랜드마크를 조성하며, 다채로운 스포츠 및 문화 행

사를 결합한 특색 있는 소비 집결구를 만들어 새로운 소비 트

렌드를 선도할 계획

- 브랜드 혁신 및 산업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글로벌 우수 브랜

드의 첫 매장 유치, 본토 맞춤형 브랜드 육성, 연구개발 센터 

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chinanews.com.cn/cj/2025/06-09/1042918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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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설립 등을 장려함. 또한 의류, 공예미술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쇼핑 및 체험과 같은 혁신적인 소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

m 베이징, 기업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64개 서비스 목록 공개

-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이 기업의 행정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시장감독부문 대기업 서비스 사항 

목록'을 발표함. 이 목록은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발전, 권익 

보호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4단계 25개 분야의 총 

64개 서비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시각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 창업 초기 단계에는 사업자 등록, 식품 생산 경영 허가 등 15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성장 단계에서는 변경, 이전, 신용 관리 

등 34개 서비스를 지원함. 특히 '일괄 처리' 통합 서비스, 징진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간 '성(省) 간 통일 처리' 등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행정 처리의 

새로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음

- 고품질 발전 단계에서는 품질 기술 지원, 표준화 전략 보조금 

등 9가지 핵심 지원책을 제공하며, 권익 보호 단계에서는 상호 

분쟁 해결, 선불카드 관리 지도 등 6개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

m 톈진 국제 크루즈항, ‘아이다·메디터레이니언’호 복귀로 더블 

모항 운영 재개

- 국제 크루즈선‘아이다·메디터레이니언(Aida Mediterranea)’

호가 톈진항에 도착하여 톈진을 모항으로 한 운항을 공식적으로 

재개함. 이로써 톈진 국제 크루즈 모항은 기존의 ‘드림(Dream)’호와 

함께 두 척의 크루즈를 동시에 운영하는 '더블 모항' 운영 모

https://www.chinanews.com.cn/cj/2025/06-09/1042914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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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델로 반년 만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이는 2025년 여름 크루즈 

성수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

- '아이다·메디터레이니언'호는 복귀 당일 저녁 만재한 승객을 

태우고 일본으로 출항했으며, 올여름 시즌 동안 톈진을 모항으로 

하여 후쿠오카, 사세보, 제주 등 인기 여행지를 방문하는 6일 5

박 일정의 국제 크루즈 노선을 10여 차례 운항할 계획임. 여름 

방학 크루즈 여행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톈진 둥장 국제 크루즈 

모항은 곧 출입국객 유동량의 최고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

- 톈진 둥장 출입국 검문소는 승객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을 

보장하기 위해 크루즈 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승객 정보 

사전 등록 및 인공 심사 창구 전체 개방 등의 조치를 시행함. 

또한, 노인 및 유아 등 특별 지원이 필요한 승객들을 위한 '녹

색 통로'를 운영하고, 자체 개발한 자동 순찰 로봇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m 2025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대회 항저우서 개최, AI 발전 청사진 제시

- 중국 인공지능학회 주최로 '교차, 융합, 상생, 공영'을 주제로 

한 2025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대회가 항저우에서 성황리에 개

최됨.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전문가 약 300명이 참석하여 인공

지능 기술의 최신 돌파구와 산업 변화의 새로운 동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

- 칭화대학교 정보과학기술대학장이자 중국 인공지능학회 이사장

인 다이충하이는 중국이 완비된 기술 체계와 생태계를 구축했

지만, 앞으로는 고급 칩, 기본 아키텍처 혁신, 안전성 확보 등

에서 단점을 보완하고 체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는 '구체화된 지능' 발전의 중요성을 역

설하며 기술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

https://www.chinanews.com.cn/cj/2025/06-08/1042879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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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행사 현장에서는 항저우 미래과학기술성의 산업 응용 분야별 

특화 거대 모델 발표, 지식재산권 증권화 융자 지원 활동 개시 

등 다양한 산업 발전 성과가 공개됨. 이와 같은 다차원적 지원

은 항저우가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글로벌 지능형 세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

m 상하이,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 선박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 상용화

- 2025 상하이 국제 탄소중립 박람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친

환경 메탄올을 생산하고 이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혁신 기술이 

공개됨. 이는 상하이가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로서의 위상에 걸

맞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으며, 탄소 저감형 해운 산

업 구축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 상하이항은 현재 해외에서 소량 수입되던 고가의 녹색 메탄올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해 연간 10만 톤급 생산 프로젝트를 

시작함. 이 프로젝트는 지역 내 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기를 활용하며, 상하이의 여러 국유 기업이 원료 공급부터 운

영,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

- 구체적으로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얻은 바이오가스

를 정제하여 바이오 천연가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녹색 메탄

올을 생산하는 자원 순환 모델을 구축함. 이는 상하이 국제 해

운 허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쌍탄소' 정책 목표를 달성하

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적, 전략적 의미를 모두 

확보하는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전망

m 충칭시, 도시 관리와 물류 혁신을 위한 저고도 경제 시나리오 목록 발표

- 중국 충칭시가 저고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첫 번째 응용 시나

리오 기회 목록 42개와 능력 목록 40개를 공식 발표함. 이번 

발표는 초대형 도시의 현대적 관리와 저고도 화물 물류라는 두 

https://www.chinanews.com.cn/cj/2025/06-07/10428238.shtml
https://www.chinanews.com.cn/cj/2025/06-07/1042821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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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실제 

적용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발표된 시나리오에는 드론을 활용한 도시 공역 관리 및 비행 안전 

확보, 시장 감독 및 종합 법 집행을 위한 공중-지상 입체 관리 시스

템 구축 등이 포함됨. 또한 고층 건물 화재 진압, 삼림 방화, 응급 

물자 수송, 의료 구조 등 다양한 응급 대응 시나리오에서 드론의 활

용을 극대화하여 도시의 안전 관리 능력을 제고할 계획

- 특히 충칭의 '산지 도시+초대형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

하여, 도심과 농촌을 잇고 청위(충칭-청두) 경제권을 아우르는 

저고도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임. 이는 시급성이 높은 

화물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물류 효율성을 혁신적으

로 개선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m 중국, 스마트 노인 돌봄 로봇 상용화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민정부가 공동으로 '스마트 노인 돌봄 서비스 

로봇의 공동 개발 및 현장 적용 시범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이번 시범 사업은 로봇 연구개발 

기관과 실제 사용자가 협력하여 다양한 노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상용화된 로봇 제품군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시범 사업은 가정, 지역사회, 요양기관이라는 세 가지 주요 노

인 돌봄 환경을 대상으로 진행됨. 실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체 기능 장애 및 인지 저하 노인 돌

봄, 정서적 교감, 건강 증진, 일상생활 보조 등 다양한 시나리

오에 맞는 로봇 기술의 안전성, 신뢰성, 사용 편의성을 점진적

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계획

- 성공적인 시범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보급 목표도 설정되었는

데, 가정용 돌봄 로봇은 최소 200가구에 200대 이상, 지역사회 

및 기관용 로봇은 최소 20개 지역사회 또는 20개 요양기관에 2

http://www.ce.cn/cysc/tech/gd2012/202506/t20250610_232172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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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0대 이상을 배치하여 6개월 이상의 실증 운영을 거쳐야 함. 이

를 통해 제품의 반복적인 개선과 표준화 연구를 함께 진행하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

m 중국 국무원 국자위, 중앙 국유기업 3단계 발전 계획 관리 시스템 도입

-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중앙기업 발전

계획 관리방법'을 공식 발표하며, 국유자산 및 중앙기업을 위

한 3단계 발전 계획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처음 명확히 함. 이

는 중앙기업의 계획 수립부터 집행, 평가, 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전략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관리방법은 2004년 규정 대비 ▲산업 방

향성 강조 ▲폐쇄 루프 관리 강화 ▲규범적 구속력 강화를 특

징으로 함. 기업 발전의 방향성과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발

전 강령'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계획 수립과 집행의 주

체 및 책임이 기업에 있음을 강조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

에 부여한 것이 핵심

- 새로운 3단계 계획 체계에 따라, 국자위는 전체적인 계획 수립

과 시행을 총괄하고, 각 중앙기업은 상위 계획에 근거하여 그

룹 전체의 발전 계획과 핵심 분야별 계획, 그리고 자회사 계획

을 수립하게 됨. 또한, 계획의 핵심 지표는 중앙기업 책임자의 

경영 실적 평가에 직접 연동되어 계획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강

력하게 담보할 예정

일본

m 일본 정부, 방일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폐지 및 출국세 인상 검토

-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방일 외국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음. 이는 유권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말 세제 개정 논

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됨. 주요 방안으로는 

http://www.ce.cn/cysc/newmain/yc/jsxw/202506/t20250607_2319243.shtml
http://nikkei.com/article/DGXZQOUA0213B0S5A600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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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품 구매 시 적용되는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출국 

시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인상하는 안이 거론

- 자민당의 아소 다로 최고 고문은 최근 연구 모임에서 소비세 

면세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을 내놓음. 그는 가전

제품이나 의약품 대량 구매 현상이 관광입국의 본질과 맞지 않

으며, 불법 전매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함. 또

한, 2026년 도입 예정인 '리펀드형' 제도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

- 국제관광여객세 인상안도 함께 부상하고 있는데, 현재 1인당 1,

000엔인 세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음. 다만, 이러

한 방안들이 인바운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치열한 논

의가 예상

m JR동일본, 이바라키현 33개 거점 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 JR동일본이 자사 보유 태양광 발전소 등을 활용해 이바라키현 

내 33개 거점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다고 발표함.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6,200톤의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그룹 차원에

서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생산한 환경 가치를 자사에서 직접 활

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

- 이번 계획은 선로변에 설치된 '조반선 도모베-우치하라 구간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원격지의 자사 거점에서 사

용하는 '오프사이트형'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을 채택함. 신전

력 회사인 이렉스의 자회사 에버그린 마케팅과 계약을 체결하

여,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과 도매 전력 시장에서 조달한 재

생에너지를 결합하여 공급받게 됨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C095DC0Z00C25A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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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전력 공급 대상은 이바라키현 내 조반선 29개 역 중 22개 역과 

차량 기지 등이며, 이를 통해 해당 거점들은 사용하는 모든 전

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게 됨. 4,200킬로와트(kW) 규모의 해

당 발전소는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번 계약은 JR동

일본과 이렉스 간의 자본 업무 제휴 발표 이후 이루어진 구체

적인 협력 성과임

m 일본 정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추진

- 일본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관련 세제 우대 제도를 대폭 확충할 방침임. 곧 각

의에서 결정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뼈대 방침)'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방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강력하게 지원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지방거점강화세제'는 도쿄 23구에서 본사 기능

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2025년 

말에 기한이 만료될 예정임. 정부는 2026년도 세제 개정에서 이 

제도의 연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

고 건물 리모델링도 포함하는 등 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

- 이 제도를 통해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도쿄 23구로부터의 이

전 74건, 지방 거점 확충 693건이 인정되었으며, 약 3만 2,000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집계됨. 정부는 세제 혜

택 강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

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

m 일본 정부,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3년간 270억 엔 투입 발표

- 조노우치 미노루 과학기술상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딥테크

(첨단기술)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최대 270

억 엔을 투입한다고 발표함. 이번 투자는 '글로벌 스타트업 캠

퍼스 구상'의 일환으로, 인재 육성과 국제 공동 연구를 중점적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98YG0Z20C25A5000000/
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SG09B430Z0Z00C25A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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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으로 지원하여 일본의 기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지원 내용은 크게 ▲국제 공동 연구(연간 약 70억 엔), ▲사업화 

지원(연간 약 10억 엔), ▲인재 육성(연간 약 10억 엔)의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됨. 재원은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기금을 활용하며, 

올해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임. 이는 세계적

으로 우수한 인재와 투자를 유치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인재 육성 부문에서는 해외의 우수한 연구자를 일본 연구

기관으로 초빙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할 계획임. 

이는 최근 미국 정권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내 연구

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부의 방침과도 맥을 같이하

며, 일본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

m 후쿠시마 나미에정, 방사능 제염 후 논에 아이가모 로봇 투입 제초 실험

- 후쿠시마현 나미에정이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제염 작업

을 마친 논에서 로봇을 이용한 제초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함. 

이번 실험은 도호쿠대학 및 도쿄농공대학 스타트업 뉴그린(NEWG

REEN)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원전 재해 지역의 농업 재건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음

- 실험에 사용된 '아이가모 로봇'은 과거 오리를 이용한 친환경 농

법에서 착안한 것으로, 논의 물 위를 자율 주행하며 바닥의 발톱

을 회전시켜 잡초를 제거함. 이 로봇을 사용하면 제초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며, 수확량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

- 후쿠시마현의 제염 후 논은 토양을 걷어내고 산모래를 넣은 경

우가 많아 제초제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로

봇을 활용한 물리적 제초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

며, 나미에정은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보급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여 재해 지역의 스마트 농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

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102U0Q5A610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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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m 가와사키시, 증가하는 외국인 인재와의 공생 위해 과거 경험 활용 나서

- 일본 가와사키시가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다문화 공생을 

위해 과거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미우라 아츠시 전 가

와사키시 부시장은 퇴직 후에도 국내외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

을 하며,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인재 소개 세미나를 기획하는 

등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우라 전 부시장은 노동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특히 건설, 제조업, 의료, 물류 등 필수 노동 분야에서 외국인 

인재의 필요성을 강조함. 그는 장기적으로 노동 인구의 10%가 

외국인이 될 시대를 대비해야 하며, 단순한 저임금 노동력 활

용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공생이 중요하다고 역설함

- 가와사키시는 과거 재일 한국인과의 공생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형사 처벌 조례를 만드는 등 외국

인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음.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기반

은 앞으로 늘어날 외국인 주민들과 지역 사회가 조화롭게 공존

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m 미국 관세 정책, 후쿠오카현 수출 기업 35%에 '영향 있다' 응답

- 일본 후쿠오카현이 실시한 조사 결과,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현내 중소기업 중 35%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특히 자동차 관련 업종

에서는 그 비율이 22%에 달했으며, 매출 감소와 제조원가 상

승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번 조사는 현내 중소기업 1만 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

며, 응답한 2,299개사 중 전체의 9%가 '영향이 있다'고 답함.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매출 감소'가 가장 많았고, '제조원가 상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072AR0X00C25A6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JC05BM20V00C25A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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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승', '자금 조달 악화'가 그 뒤를 이었음. 심지어 '폐업'을 고려

하고 있다는 응답도 23건에 달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줌

- 이에 후쿠오카현은 지난 4월부터 종합대책협의회를 운영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 기업들이 가장 희망하는 지원책으로

는 '자금 조달 지원'이 꼽혔으며, 현은 이미 5월부터 관세 대책 

특별 융자 제도를 신설하여 30건, 총 6억 3,000만 엔의 융자를 

실행하는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

m 나가노현, 미국 관세 조치 대응 위한 신규 특별 융자 제도 도입

- 일본 나가노현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

는 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융자 제도를 신설하

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경영 건전화 지원 자금'이라

는 이름의 이 제도는 관세 조치로 인해 최근 3개월간의 매출액

이 과거 3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한 사업자를 주된 지원 

대상으로 설정

- 이번 관세 대책 융자는 운전 자금 최대 8,000만 엔, 설비 자금 

최대 6,000만 엔까지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각각 7년과 10년, 

금리는 연 1.2%로 책정됨.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으로 주목받고 있음

- 통상적인 융자 제도가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번 제도는 최근 2개월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하고, 향후 1개월을 포함한 3개월간의 매출이 5% 이상 감

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함. 이는 기업

의 실적 악화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m INPEX, 천연가스 원료 수소·암모니아 제조 장치 시험 운전 개시

- 일본 최대 석유·가스 개발 기업 INPEX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

시에서 천연가스를 원료로 수소와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설비의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067QV0W5A600C2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C0675H0W5A600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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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험 운전을 시작했다고 발표함. 이번 프로젝트는 차세대 연료 

보급에 대비하여 생산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저장하는 기

술(CCUS)을 결합한 친환경 모델임

- 시험 운전을 거쳐 올가을부터 본격적인 수소 생산에 착수할 예

정이며, 연간 700톤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임. 생산된 수소는 

부지 내 발전 설비에 사용되어 가시와자키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일부는 질소와 결합하여 암모니아로 가공한 뒤 현지 기업에 판

매될 예정임. 이는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음

-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생산이 종료된 인근의 

기존 가스전에 저장하여 환경 부하를 최소화할 방침임.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와 암모니아는 산업 및 운

송 분야의 차세대 연료로 큰 기대를 받고 있으며, INPEX는 이

번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

m 후쿠시마현, 정부에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대책 마련 강력 요구

- 일본 후쿠시마현이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매

입을 거부하는 '출력 제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함.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

흥의 핵심 동력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추진해 온 후쿠시

마현은 안정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

다는 입장임

-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는 이토 타다히코 부흥상에게 

직접 요청서를 전달하며, 전력회사의 경계를 넘어 전력을 융통

할 수 있는 지역 간 연계선 정비와 대규모 축전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함. 이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065P50W5A600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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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여 출력 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요청서에는 재생에너지 대책 외에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

전 사고와 관련된 귀환곤란구역 해제, 영농 재개 지원, 제염토 

최종 처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8가지 항목이 포함됨. 특히 

수소 활용을 위한 파이프라인 정비 등 미래 에너지 전환에 대

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요구하며 부흥의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함

아세안

m 동남아 각국, 미국발 관세 불황 대비 대규모 경기 부양책 잇달아 발표

-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악

화에 대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태

국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약 7,000억 엔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재정 긴축을 추진해 온 인도네시아 역시 저소득층 현금 지원 

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

-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추진해 온 예산 삭감 방침을 철회하고, 

저소득층 약 1,800만 명에게 현금과 쌀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

을 담은 24조 4,400억 루피아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함. 

이는 최근 둔화된 성장률을 5%대로 유지하고 국민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내수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태국 역시 1,570억 바트 규모의 자금을 인프라 정비, 관광지 

개발 등에 투입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도 중소기업을 위한 저

금리 융자 확대 방안을 발표함. 각국 중앙은행 또한 금리 인하 

등 금융 완화 기조로 돌아서고 있으나, 과도한 재정 지출이 물

가 상승이나 재정 규율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되고 있는 상황

m 아세안, 걸프협력회의 및 중국과 경제 협력 강화로 새로운 전환점 마련

-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걸프협력회

의(GCC)-중국 정상회의가 글로벌 경제 및 정치 지형에 근본적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GS099JI0Z00C25A6000000/
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3FbrdctsNo%3D382400%26mid%3Da30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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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인 변화를 예고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음. 주최국

인 말레이시아는 가자 지구 사태에 대한 공동성명 도출을 주도

하며 성공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임

- 이번 정상회의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과 상당한 규모

의 국내총생산(GDP)을 차지하는 세 경제권 간의 통합 심화 가

능성을 부각시킴. 특히 말레이시아는 이번 회의를 발판 삼아 

아세안 및 동아시아 시장으로의 전략적 투자 유치를 가속화하

고, GCC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교역 규

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

- 아세안상품무역협정(ATIGA),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대(ACFT

A)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

로 기대됨. 또한, 세 경제권 간의 경제 통합 심화는 아세안의 

중심성, 중립성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역내 안보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그 귀추가 주목

베트남

m 베트남, 인구 감소 위기 대응 위해 '두 자녀 정책' 공식 폐지

- 베트남 국회가 부부 한 쌍당 자녀 수를 두 명까지로 제한해 온 

'두 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인구 조례 개정안을 가

결함. 이는 부부가 자율적으로 자녀 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

여 장기적인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베트남의 인구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

- 베트남은 현재 인구 증가 추세에 있지만,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인구 보너스' 시기가 2040년경 끝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 이에 앞서 올해 3월에는 공산당 당규를 

개정하여 세 번째 자녀를 낳은 당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없애

는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사전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높은 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공립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수업료를 전면 무상화하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GS125NJ0S5A510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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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기로 결정함. 올해 9월 새 학기부터 적용될 이 정책은 자녀 양

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동남아시아의 저출산 문제 

대응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

m 베트남,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해 30억 달러 규모 농산물 수입 계약

- 베트남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고율 관세 부

과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

물 수입 협약 20건을 체결함. 이는 베트남이 미국의 무역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포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양

국 간 경제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 미국은 베트남에 최대 46%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

으며, 현재는 유예 기간 동안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

황임. 이에 베트남 정부는 무역 사기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번 계약과 같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미국의 관세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난 5월에 열린 제2차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일부 진전을 이

루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시

사함. 이번 대규모 농산물 수입 계약은 베트남이 무역 갈등을 

피하고 안정적인 통상 관계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향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싱가

포르

m 싱가포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치 국가 확대

- 싱가포르 정부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라오스, 부탄,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들의 취업 허

가를 신규로 승인하기로 결정함. 이는 기존의 인력 공급국 외

에 '비전통적 인력공급국(NTS)' 목록을 확대하여 인력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음

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3FbrdctsNo%3D382623%26mid%3Da30100000000
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3FbrdctsNo%3D382399%26mid%3Da30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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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싱가

프로

- 이번 조치로 건설업, 조선해양업, 공정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

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일부 직종에서 해당 국가 출신 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됨. 탄 시렝 인력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기업들이 숙련되고 탄력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 싱가포르 인력부는 인력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취업 허가 

소지자의 최대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연령 

상한선을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

책도 함께 시행할 방침임. 또한 오는 9월 중 NTS 직종 목록에 대

한 추가 업데이트를 예고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보임

필리핀

m 필리핀, 인도의 디지털 기술 전문성 활용해 핀테크 산업 육성 본격화

- 필리핀과 인도가 양국 간 핀테크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함. 랄프 렉토 필리핀 재무부 장관과 하쉬 자인 인도 대사

는 최근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핀테크 솔루션 발전을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필리핀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필리핀은 인도의 선진적인 디지털 기술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핀테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를 이미 체결한 바 있음. 또한, 2024년에는 양국의 디지털 결

제 시스템 연결성, 상호운용성, 핀테크 솔루션 공동 개발을 목

표로 하는 공동 실무단을 설립하여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음

- 필리핀의 핀테크 부문은 지난 3년간 약 40%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양국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결제, 디지

털 인프라, 금융 포용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개발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함. 이번 협력 강화는 필리핀의 금

융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3FbrdctsNo%3D382620%26mid%3Da30100000000


- 23 -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인도네

시아

m 인도네시아, 내수 부진 극복 위해 15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

-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24조 4,400억 

루피아(약 2조 500억 원) 규모의 신규 경기 부양책을 공식 

발표함. 이번 조치는 최근 둔화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글

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2분기 경제성장률 5%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이번 경기 부양 패키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 

현금 및 식료품 지원, 전기세 감면, 교통비 할인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국영기업이 고속

도로 통행료 보조금 등을 일부 분담하고,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하

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도모할 계획

-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부양책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있

겠지만, 부진한 내수를 완전히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함. 따라서 중산층의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현

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구조적 정책이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말레이

시아

m 말레이시아-중국 경제 관계 강화

-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며 역내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인의 71%가 미국보다 중국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현지 인식에 미치는 효

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남

- 옹 키안 밍 전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차관은 관광객 증가,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현지 중국인들의 사업 진출 증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함. 이

러한 경제 협력 심화는 역내 경제 발전과 상호 이익 증진이라는 

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3FbrdctsNo%3D382619%26mid%3Da30100000000
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3FbrdctsNo%3D382398%26mid%3Da30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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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

시아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음

-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밀착 강화는 아세안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강대국 간 균형 전략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

음. 역내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글로벌 

역학 관계 속에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국

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음

m 말레이시아, 쌀 생산 지역 가뭄 피해 최소화 위해 22억 원 긴급 투입

- 말레이시아 농업식품안보부가 주요 쌀 생산 지역의 극심한 가

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700만 링깃

(약 22억 원)의 특별 예산을 긴급 배정했다고 발표함. 이 예산

은 물 부족 상황에서도 논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

도록 관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농업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집

중적으로 투입될 예정

- 최근 말레이시아 기상청은 말레이반도 내 6개 지역에 지속적인 

이상 고온 현상으로 1단계(경계) 폭염 경보를 발령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번 예산 투

입은 이러한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의 핵심 식량

인 쌀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

- 아서 조셉 쿠럽 차관은 이와 함께 태국으로부터의 불법 가축 

밀수가 국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이는 국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

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

m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팜유 농장을 활용한 신규 농업 전략 추진

-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아방 조하리 툰 오펭 주지사가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수입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신규 

농업 전략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번 전략은 

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3FbrdctsNo%3D382564%26mid%3Da30100000000
https://www.google.com/search?q=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3FbrdctsNo%3D382622%26mid%3Da30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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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

시아

사라왁주의 풍부한 팜유 산업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 부문의 지

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목받고 있음

- 신규 전략의 핵심은 기존의 넓은 팜유 농장을 가축 사육을 병

행하는 통합형 농장으로 전환하는 것임. 특히, 팜유 생산 과정

에서 발생하는 야자박 등 폐기물을 바이오매스 기반의 고품질 

가축 사료로 재활용하여 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료

를 대체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영양가 높은 가축 사료를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축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이는 사라왁주 농업 부문의 자

급률을 높이고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


